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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국내 건전한 전기차 생태계 조성 및 
합리적 가격의 차량 출시 유도 정책을 지속할 계획

2026년 7월 2일자 조선일보 <韓정부 보조금 시행 날, 테슬라 車값 기습 

인상>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

□ 보도 내용

 ㅇ 테슬라가 하반기에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로 확정된 

직후인 1일 전기차 ‘모델3’와 ‘모델Y’ 주요 세부모델 가격을 300~700만원 

기습 인상,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제조사 가격 인상의 도구로 전락한 것 

아니냐는 비판 제기

□ 설명 내용

 ㅇ 테슬라는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평가 이전에도 전기차 보조금을 수령

하고 있었으며, 평가를 통과했다하여 보조금이 늘어난 것은 아니며, 

오히려 일부 차량은 보조금이 줄어들었음

     ※ 보조금 전액지급 가격기준인 5,300만원 미만에 해당하던 차량 1종이 가격 인상

으로 인해 보조금 지급액 반감(50%)

   - 제조사의 가격인상은 지속적인 환율·원자재 가격 상승 등 영향에 따라 

수시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

     ※ 테슬라는 올해 4월에도 4~500만원 가격 인상을 한 차례 단행한 바 있음



 ㅇ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 차량의 주행거리, 배터리 성능, 친환경성 등을 

기반으로 산정한 지급액에 기본가격이 5,300만원 미만인 차량은 100%, 

5,300만원 이상 ~ 8,500만원 미만인 차량은 50%, 8,500만원 이상인 

차량은 0%를 지급하도록 가격계수를 설정하고 있음

   - 또한, 동 기준 구간을 현행 5,300만원, 8,500만원에서 ’27년부터는 

5,000만원, 8,000만원으로 강화를 예고*하는 등 제조사의 차량 가격

인하를 유도하는 방향의 정책 지속 중

      *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

 ㅇ 정부는 ‘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’를 통해 국내 건전한 전기차 생태계를 

조성하는 한편, 보조금 지급기준을 지속 고도화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

합리적인 성능·가격의 차량 출시를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할 계획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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